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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31일(오늘)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임금인상 △복지지금출연 △ 직장단체보험 가입)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해고자 전원 복직) ●기타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노동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상품판매 전담팀에 관한 사항 등) 2004년 단체교섭 상정 6대 요구 안건을 확정했다.

임금부분은 최소한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총액대비 3.0%와 ESOP무상출연(5.3%)을 포함 총 8.3%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ESOP 무상출연은 노동조합의 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강제적 합병 등을 방지하고 KT지배구조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2005년 교체될 사외이사 3명중 1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천권 부여를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노사대토론회에서도 비중있게 논의된 상품판매전담팀의 문제는 일정부분 회사도 인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영업부서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전담팀의 해체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복지기금 출연은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하기로 한다”는 단체협약 제91조 2항에 따라 600억 출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상집은 KT가 직장인 단체보험의 미가입으로 임직원의 사고보장을 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며 임직원의 사고보장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재보험 및 사내제도로 한정된 자체보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현대사회는 산재로 인한 사고의 위험보다 암이나 스트레스성 질병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해 직장인단체보험의 가입을 요구키로 결론내렸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노동조합은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추후 사측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6월 1일 중앙상집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섭위원 교육, 전국지부장 교육, 조합원 교육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5월 27일 2004년 제5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2004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노동조합 요구(안) ▲ 노사대토론회 경과 설명 및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과 맞물려 향후 우리사주조합 확대, 사외이사 진출 등을 통해 조합원이 회사에 대한 입지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본급 인상과 함께 우리사주(ESOP)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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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단체교섭 6대 요구안 확정


 총액대비 3%와 ESOP 무상출연(5.3%)등 8.3%인상요구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발행,편집인:KT노동조합 TEL:031-727-4820~4855 FAX:02-750-5404 www.kttu.or.kr





당당한 노동조합





�























제5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